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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고오묘만그말씀(금요집회)-천국 복음 

제l장.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제2장. 장래에 임할 천국 

제3장. 이 세상에 있는 천국 

제4장. 천국의 비밀 

제5장. 천국의 생명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는것을너희가들었으나나는너희에게 이르 
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 

른편 멤k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끄} 하는 자에게 겉옷 

까지도 가지게 하며"(마 5:38-4이. 이 악한 

세%에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취할 수 

제6장 천극의의 β) 도없을것이고사업을할수도없을것이다 
위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o}들여 실천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예수님 자신도 위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지는 않으셨다. 대제 
사장의 하속 중 하나가 예수님의 뻗띨 쳤을 때 예수님은 다른 쪽 맴뇨을 돌려대지 않으 

시고， 때린 사람에게 항의하셨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질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요 18:23에. 그렇다면 위의 말씀은 무슨 돗일 
η}? 

물론 위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상황들도 얼미-든지 기능하다 예를 들 

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지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때 5:1이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비방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들 
에게 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핸 셈이 된다. 그러나 

이것보다더 중요한가르침이 위의 말씀속에 담겨 있음을잊지 말이야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마음의 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이기적인 
동기가 없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의로움이다. 이러한 의는 자신에게 마땅히 돌아올 권 

리마저 주장하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보복이나 복수 같은 것으로부터 

완전히 1.1--유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핍박판 X뚫을 향한 사랑에 근거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변명이나 정당화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의이다 
“또 네 이웃을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하였다는 것을 너희가들었으나 나는 너 

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빡F는 자를 위빼 기도하라’따 

5:43.4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항상 사랑에 그 동기 
를 두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복수하고자 하는 미음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 증오 

에 대해 사랑으로 보답하는 것 악에 대해 친절로 대히는 것! 이것01 하나님 나라의 의 
이다. 그런데 이러한사랑은느낌이나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옮겨지는순수한관심 

이다(히 12:허 ‘자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 
은 자랑히-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고전 13:띠. 사랑을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 

은 이 사랑이 보복이나 이기적인 이유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순수 

추수발 일꾼들을 더 많이 기대하며 ... 

지난주일 공동의회 ， 열 분의 장로 선출 

한관심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사랑의극치는용서에서 찾아볼수있다. 

‘추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λ봐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따 

6:12),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 일은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해 준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까 

18: 21b)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일흔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히셨다. 일 
흔 번에 일곱 번이면 490회이다. 함께 일하는 동료가 매일 아침 출근ol자마자 당신을 
욕하고 저주하기를 490회 했다고 가정해 보자， 거의 2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렇게 

당신을 괴롭힌 사람을 과연 용서할 수 있겠는7}?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찬 심령이 되지 
않고서는생각조차할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하나님 나라의 의는그러한용서를우리 

에게요구한다. 

예수님은탕감의 비유를통해서 이러한용서의 특성을알려주셨다{마 18:23-3잉. 어 

떤 임금에게 일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갚을 것이 전혀 없자 임금은 그 종을 불 
쌍히 여겨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 데나리온 빚진 사람 

을만나빚갚기를독촉하였고 갚을것이 없다고하자옥에 가두어 벼렸다. 이에 임금 
은 일만 달란트 빚졌던 지를 다시 불러 호되게 책망하고 다시 빚을 갚으라고 하였다. 

이런 내용의 비유를 들려주신 후 주님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말씀하셨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회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때 

18:35),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가? 인간이 베푸는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어주신 신적인 용서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며 또 이러한 신적인 용서가 동기가 되어 

진실한 D땀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 

로우리가다른사람을용서하는것과같이하나님께서도우리를용서해달라고기도해 

야한다. 
이것이 사랑의 법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오직 하 

나님께서만주실수있는의인 것이다 완벽한순결，완벽한정직，완벽한사랑과용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서1^J에 어디 있단 말인가!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 표준에 도달할 수 없다. 천국에서 요구하는 이 의는 하나님께서 주 

셔야 o}는 것이다. 이러한 의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의이 
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실'Û}가는 삶을 항상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맡길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을 받게 되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 땅에서부터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장래 임할 새 세 

대에 속한 영원한생명이 이 땅에서 현재 맛볼수 있는축복이 된 것처럼， 챔에 임할 
하나님 니라의 의도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 

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 된 것이다. 

“신앙떼는 연휴가 없습니다” 
경건하게 지내야 할 추석 명절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일 공동의회를 통해 제37대 장로 열 분이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총투 
표수 1845표 중에서 유효표는 1833표 무효표는 12표로 집계되었습니다. 피택을 받기 위해서는 투 
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것을 표수로 계산하면 최소 1222표가 됩니다. 그런 
데 후보자 열명 전원을찬성한 표가투표수 3분의 2를웃도는 1449표로 집계되었고， 후보자 개개인 
에게 찬성표를 던진 나머지 유효표까지 더하면 후보자 열 명 모두 폭넓은 지지를 받았음을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최다득표자가 1687표를 얻었는데 개인 최소득표자 역시 그에 얼마 
차이나지 않는 1585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되면 즐겁기도 하지만 힘든 일도 많다. 음식 준비 등 평소보다 많은 
일로 몸과 미음이 지치기 쉽고 연휴라서 게으르게 시간을 낭비하기도 쉬우며， 

제사 문제로 가족들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우리 그 

리스도인들은 명절을 지혜롭게 그리고 기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 
해 동안하나님께서 베푸신은혜를온가족이 함께 기억하며 감사하는절기로 
추석 명절을계획하자. 하나님의 니라는 먹고마시는데 있지 않음을기억하고 
불필요한 일들을 줄이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데 마음 

을 쏟도록 하지{롬 14:17 참조.). 
현재 우리 교회는 목회와 행정을 분리하여 목사님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 

고， 예순 두 분의 시무 장로님들은 행정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몇 년 사이에 교회가 
신령한 복음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을 철저히 하기 위해 더 많은 
장로님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에 지난 봄에는 네 분의 장로님을 먼저 선출하고 이번에는 열 분 
의 장로님을 선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회의 신령한 일들을 살펴볼 장로님들이 더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교회는 장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문들이 준비될 때마다 일 
문들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신령하고 지혜로운 일꾼들을 더 많이 세워주시도 
록함께기도하도록합시다. 

쩌1 37대 피택장로명단 연령순〉 
김은철 진학래 김신국 전계식 71혀고 

C1 Q L- ε응규 전은배 석영식 구재완 송두섭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 계획을 잘 세우고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경건생활에 힘쓰고 가족단위로도 모여서 경건한 대화를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 
서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혹 믿지 않는 가정에 속한 성도들은 제시에 죠썩하 
지 않도록 주의하되， 그럴수록 형제들과 진지들을 참 사랑으로 대하며 지혜롭 
게 행통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쉽 
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주었던 신앙의 절개와 그탬 
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보호와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재단 3장)， 주께 
서 우리와함께 하실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추석명절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절기로 드려지며 복음 전파의 기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추석 가정여/배모범 - 본지 7면에 



추낀흥헌 

Sermon for Next Sunda 

I Sermon for Next 5빼ay I 

LET US DRA W NEAR TOGOD 
“Let us draw near to God with a sincere heart in full assurance of faith, 

having our hearts sprinkled to cleanse us from a guilty conscience 

and having our bodies washed with pure water." (Hebrews 10:22) 

This one Bib|e ve 「Se provides us vvit빼 most wonderful 

information . We can now know God; really know Him. We can 

commune and have fellowship with Him, and have His presence and 

power operating in our life . In His presence and power, we can 

overcome all trials and temptations, conquer all problems, and defeat 

all enemies, including the last great enemy, death . The Living God can 

be a living reality in our lives. 

We can have this kind of new life; we can go to God because Jesus 

Christ opened the way. He took our sins and paid their price. He freed 

us from bondage, so that He could freely give us eternal life. We can 

relate to a perfect God, a righteous God, without sin because Jesus 

cleanses sinners. He makes ‘ them righteous, so that they can go to the 

holiest of holy place. He gives them access to God, " for through Him 

we both have our access in one Spirit to the Father" (Eph . 2: 18). No 

longer do we have to be strangers, but we can be members of God’s 

household (see Eph . 2 :19) . We can have a deep and personal 

relationship with Him. As we walk day by day, His presence and power 

can be a part of our lives . Therefore, let us draw near to God, but 

before we do it’s today’s Bible verse tells us that how we approach 

God is ve이 important. We need to come close to Him in a partic미ar 

way. Certa in preparations are necessa이 in order to be with .God. Upon 

entering the most holy place in the TabernaclefTemple, remember how 

man of the high priests in the Old Testament died because of their 

poα preparations. Drawing near to God is serious busi ness. We need 

to know what is necessary for us to enter into His presence and 

po\\we밍r. 

Drawing near to God requires a sincere heart. This means our 

intentions must be true, honest. genuine, meaningful , and without 

hypocrisy. A sincere heart has an attitude of gladness, freedom, and 

enthusiasm. In other words, a person is thankful and appreciative, glad 

and joyful , and feels free to enter God 's presence . A person is 

wholehearted about being near God. The re is no insincerity or 

dishonesty. A true heart knows what Jesus has done because He has 

greatly affected his or her life. The meaning of Jesus Christ makes a 

true heart know that he or she can really draw near to God. Those with 

such a heart can commune and have fellowship w ith Him. They know 

that they can walk in praise and thanksgiving of God all day. They know 

they can have the presence and power of God looking after and caring 

for themall day, everyday. God will deliver them from all temptations 

Full assurance means we understand that Christ only is qualified, and 

we totally are unqualified . If you think that f비 1 assurance of faith means 

you are qualified because you are a good person, doer of good works, 

and belong to and always attend church, you are dead wrong. If you 

thin k that f비 I assurance of faith comes from baptism, never doing 

anythin g conside rably bad , always having a heart fo‘r God , or 

wi llingness to continually sacrifice, again you are dead wrong. Many 

churches teach that living a respectful life and doing valuable deeds 

gives one full assurance, but this is not biblica l. Full assurance in Christ 

comes whe n you deny yourself and ask Jesus to make you His 

instrument. He is the one person who can and does give us access 

into God's presence . Ch rist alone ma kes us acceptable to God 

Seriously, if you think you are qualified to have full assurance, you do 

not have it and cannot get it. You must know that you are unqualified 

because Jesus Christ is the only perfect sacrifice. His sacrificial death 

is the only sacrifice that God accepts. When we approach God we 

must have f비 I assurance of faith in Jesus Christ, “ Therefore, having 

been justified by faith ,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rough whom also we have obtained our introduction by 

faith into this grace in which we stand; and we exult in hope of the 

glory of God"(Rom. 5:1-2). Only Jesus brings us into God's presence 

and power, " in whom w e have boldness and confident access through 

faith in Him"(Eph. 3:12). 

In drawing near to God we must have our hearts and bodies perfectly 

cleansed and washed . This is a clear picture of what the high priests in 

the Old Testament did before entering the holy of holies place. They 

had to sprinkle themselves with the blood of special animal sacrifices, 

and wash themselves. These actions symbolized the cleansing of their 

sins. This helps us to know that we too must have our sins and guilty 

consciences cleans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We have to 

approach God through Jesus Christ. Jesus says, “ 1 am the door; if 

anyone comes through Me, he will be saved, and will go in and out and 

find pasture" (Jn. 10:9) . He is the perfect sacrifice for our sins . He 

alone has made the perfect sacrifice for our sins. Therefore, the only 

way to cleanse our sin is to trust in Jesus Christ. If we really trust His 

sacrifice, then God accepts His sacrifice for us . With Jesus, we can 

draw near to God, completely cleansed, mind and body, from all sin 

"Draw nea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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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훌 후밑 설교 

l 마음추얼껄교l 

화U님빼IU아'IXI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야 양심의 악을 깨닫고 폼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허 10:22) 를 
갱생판옥사 

오늘의 본문은비록한절이지만여기에는세상에서 가장이름다운소식이 담겨 있 

습니다 그것은우리가지금하나님을알수있다는것입니다 정말로히나님을알수 
있디는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하나님과더불어 교제할수있고， 우리의삶속 
에서 하니님의 임재와 능력의 역시를 처l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힘입어 모든 시련과 시힘을 이길 수 있고，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으며， 
모든원수들을이길수있습니다 기장 L뚱에 멸망받을큰원수인사망도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실에-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나아가자 

이처럼우리는새로운삶을살수있습니다 이렇게우리가하니님께내}갈수있 
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젊어지고 모든 죄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깨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정결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성소까지 나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히나님께 얼미든지 니아갈 수 

있는것입니다 
“이는 저로 밀미임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 

이라’(엠 2:1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외인이 이닙니다 이제는 얼 
마든지 하니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엠 2:19 참조)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이고 
깊이 있는교제를낙눌수있습니다 날마다하나님의 임재와능력을경험할수있습 
니다 그랜로우리 모두하나님께 가쩨 때가도록합시다 
그런데그전에 먼저 할일이 있습니다 오늘본문말씀에 귀를기울이십시오 본문 
발씀은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가매우중요하다고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님께 기까이 나아길- 때는 정해진 빙식을 반드시 지켜이: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이 꼭 필요합니다.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구익:의 대제사장들은죽임을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때미다이 사실을기억 
하십시오 하나님께가까이나아가는것은매우엄숙한일입니다 그러므로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기-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합니 다 

참마음이필요하다 
하나님께 가끼어 나아기려면 먼저 ‘참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니님을기끼어 하려 
는 우리의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 다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되고 진실한 마음 
으로 하니님께 니-이-가이: 합니다 미음이 참되떤 기쁘고 지유롭고 열렬한 태도로 히나 
님께 나아가기 마련입 니다 미음이 참된 사림은 하니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김사히고 기쁘다l 즐겁고 자연스럽습니다. 이러한사람은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가 
끼어 L써갑니다 거짓이나위선은젠낼수가없습니다 잠마음을기진사람은예 
수님께서 행히신 일들을압니다 왜냐하띤 그사람의 삶이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감동을 받댔기 때문입니다 참 미음을 기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만 
생각해도 자신이 참으로 하냐님께 가까이 니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니-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루종일 하나님을 친송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김시휠수 있다는사실을 입니다 하 
나님의 임재와능력이 닐미다순간마다 그들을지켜주고돌봐줄수있디는사실도압 
니다 하나님께서는그들을모든시힘과유혹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 세싱에 속힌 것들을능히 이기고승리하게 히실 것입니다. 참미음 
을 가진 사람은 하니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잠시잠깐 있다 시라질 이 세상 영굉에 눈이 벌어서 하니님께 

기-까이 나아가는 일을 너무 많이 잊는디는 것입니다 댈레비전， 영화， 외식， 유행， 돈， 
그리고 디-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미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께로 기까이 니어키-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참 미음이 있어이; 힘 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마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 시람이 극소수에 불괴하디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참되며 거짓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온천한믿음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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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것은， 오직 그리스도만하나님께 \...)-0 ]갈자격이 있고우리에게는하나님께 니아갈 
수있는이무런자격도없다는것을확신하는것입니다.혹시 나는착한사람이고선 
행을 하고 있으며 교회도 잘 나오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이갈 자격이 충분하다 라 
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옹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완 

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세례를 받았고 크게 나쁜 일을 한 적 
도 없으며 항상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희생할 만반의 준비가 되 
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번에도 여러분은완전히잘못생각하고있는것입니다 오늘날많은교회에서훌륭한 

삶을 살고 훌륭힌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얻게 
된다고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러한가르침은성경과완전히 디릅니다 그리스도에 대 
한 온전한 믿음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만을의지할 때 비로소생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으로하여금하나님의 임 

재 안으로 들어갈 자격과 담력을 주실 수 있고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 
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만일 여 
러분이 스스로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 
러분은 담대함을 기-지고 있는 것도 이-니고 또 가질 수도 없습니다. 명심히십시오. 예 
수그리스도께서 완전한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이갈지 
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죽음만이 하나님께서 열납하시는유일한제물 
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온전 
하게 기-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 
수 그리스도로 말미잎싸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또한 그로 말미잎}아 우리 

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 
느니라?'(롬 5: 1-2) ， 우리로하여금하나님의 임재와능력 안으로들어가게 만들어 주 
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기-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임아 담대함 
과히나님께 당당히 니아감을 얻느니라’(엠 3:12), 

정결함이펼요하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완전히 깨끗케 되고 ‘정 

결’ 케 되어이: 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행동들을 보 
시기 비-랍니다 그들은 특정한 희생 제물의 피를 몸에 뿌려야 했고 몸을 깨끗하게 씻 
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들의 죄를 씻어내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 
도의 피로우리의 죄와더러워진양심을깨끗하게씻어이-만한다는사실입니다 그렇 
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히나님께 니아기-이: 합니다 예수님은 밀씀하 
십니다 ‘꽤가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에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 10:9)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십니 
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값을 완전하게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 죽음 
을 진실하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열납하시기 때 
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가η에 니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이 모든 죄로부터 완전하게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끼어 하라 그리하 
면 너희를 가께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0 ] 하라 두 미잃 품은 X띨아 口땀 
을 성결커l 히리j’ (약 4 :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본문 말씀은우리에게 얼미-나놀랍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는지요! 고위 인시들이 이 세상의 왕들이나 대통령 앞에 서게 될 때， 그들은 
흠잡을 데 없이 치장을합니다. 머리 스타일도 멋지게 하고， 가장좋은옷을골라입 
고， 최대한 품위 있게 밀합니다. 가장 훌륭한 몸가짐을 합니다 임금이나 대통령이 이­
무리 높이-도 결국은 흠이 많은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 서기 위해서 
도 우리는 정성스럽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 
장명예로운일을하고있습니다 그것은완전하신하니-님께가까이 나아가는것입니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 
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에 대한 온전한 확 
신 속에서 참 마음을 기-지고 있는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D냄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는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내댐 
준비를바르게한것입니다 이런준비가우리에게 꼭필요합니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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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요1부 빼l 메시 JJI 권시뭘멀 

수요1부 예배메시지 

그리스도를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 22:41-42)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 

게 생각하느냐 뉘 자손이냐7’ 예수님께서 제 

자들을 바라보시며 심각하게 던지신 질문이 

다. 오늘우리 각사람도 이 질문 앞에 서서 우 

리의 마음과 삶을 살펴보도록 하자. 과연 우리 

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 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 삶의 목표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며 섭기고 있는가? 신약성경 안에 

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 사람들을 살펴보면 

서우리자신을점검해보도록하자. 

본디오 빌라도 - 그는 감정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 
냉철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 ...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녹 23:14). 그는 제사장들이 구약의 예언을 오랫동 

안 공부하고 가르치면서도 알지 못했던 진리를 금방 깨달았다(막 15:10). 물론 빌라도에게도 

한계는 있었다. 민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서는 겁에 질려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 
기 때문이다(마 27:24) 우리는 어떠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의 구주이신가? 

벌라도의 아내 - 빌라도의 아내 역시 예수님 이 의로우신 자임을 고백하였다 “저 옳은 사 
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마 

2n9b).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인해서 괴로워히는 사람이 되었다. 

가훗 유다 -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훗 유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였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마 27:4).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음을 누구보다 

도잘 알고 있던 가롯유다! 비록 늦었지만 예수그리스도가무죄한 의인임을깨달았다. 

백부장 - 십자가 사형을 진두지휘하며 집행했던 잔인한 로마 군인! 그러나 그는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 그리스도의 일곱 마디 외침을 들으면서 , 그리스도의 죽음 후에 일어난 일 
들을 지켜보면서 고백하였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녹 23:47b). “이는 진실로 하나 

님의 아들이었도다" (마 27 : 54). 참으로놀라운간증이 아닌가! 

귀신 들련 자 - 거라사 광인은 주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다.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 그러나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 
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막 5:7, 녹 8:28). 

소경들 - 여리고 성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 소경들! 그들 역시 눈이 멀어 예수님을 보 
지 못했지만 들은 소문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 

으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 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 9:27, 마 20:30). 

바울 -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인 줄 알고 살기등둥하게 살았 
던 바울!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행 9:5) ,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삼고 오직 그분만을 
위하여 평생을 살았다(딩전 6:15). 그러나 혹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격 ， 지존심， 성공， 명예 
를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은가? 회개하기를 바란다 

안프레 - 형제 시몬을 전도하기 위하여 찾아가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 
로 소개하였다(요 1:41). 갈릴리 지방의 가난한 어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세혜 요한 -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였다. 
그는 사명을 따라 그리스도를 중거하였다(요 3:30) .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 " (요 1:29,34) . 

사도 요한 -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일 5:12). 사도 요한의 이 중거를 참으로 믿는가? 생명과 은혜와 평강은 돈의 많 
음이나 건강이나 세상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임을 믿는가(계 1:5)?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 
시는 것을 믿는가? 심판의 날에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할 것을 믿는가(계 J9:11 ,13 ,16)? 

베드로 - “시몬 베드강}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시니이다" (마 16:16).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에도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가 우리의 목자장이신가?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벤전 5:4) ? 

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도마 -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과 ‘이스라엘의 임금’ 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으로 고백하였다(요 1:45 ,49, 20:28). 

예수님의 형제들 -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와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고백 
하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약 I:1) ,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약 2:1 , 유 1:4,25) ! 

우리는?-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우리의 삶에서 ， 우리의 마음 
에서 그리스도를 어 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혹시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삶에서는 
내 명예 ， 내 목숨， 내 생각， 내 계획에 집착하는 우리는 아닌가? 회개하며 은총을 구하자. 
‘오，주여，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이 내 구주， 나의 모든것이 되게 하소서 . 아멘!’ 

권사할렴 

‘주여l 저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주옵소서’ 

왕유남 
(권사회회계) 

10년 만에 찾아온 올 여름 무더위도 이제 서서히 물러나고 아침저 

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결실의 계절이 되 

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 풍성한 가을철에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 

장하고 성령의 열매도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지난세월을차분히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더 크고감사하게 느껴집 

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 고귀하신 보혈로 구 

원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귀한 직분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셨 

으니 더욱 감사할 따름입니다.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 
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찬송 

가 378장) . 저로 하여금 이렇게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소명을 받고 권사회에 들어온 지도 어언 2 

년이 되어 갑니다. 회장을 비롯하여 네 분의 지회장과모든 임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 

무 일에든지 다툼이나허영으로하지 말고오직 겸손한마음으로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 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 2:2-5)라는 말씀을 기 

억하며 진정 예수님의 마음을 본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권사 

회 회계로 봉사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선한 사업에 저희들을사용해 주 

신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할 일이 없어진다고 사람들을 흔히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그렇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은혜를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너희 
로모든 일에 항상모든 것이 녁녁하여 모든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 

려 하심이라" (고후 9:8)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어머니로 세워 주신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을 
감동케하사 해마다 연초에 자원하여 회비를 작정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신령한 예배 ， 천국일꾼 양성，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 이웃 

사랑을 위하여 지금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사실， 저희 권사 

들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없어서 바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들판에서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 
께 바쳤던 어린아이처럼 작은 정성을 바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물질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드리는 
물질을 하나님 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 
릅니다. 저희들의 적은 정성을 하나님께서 크거l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혹시 실수하지는 않 
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깨어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여， 저를 주 

님의 선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내 평 
생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찬송가 376장) . 이 찬송시가 저의 신앙고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창송시가우리 모두의 신앙고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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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 

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겸손하여 나를 부인 

해야만주님의 의의 도구로사용하신다. 

나는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그 영흔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빨리 나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죽어가는 그 영 

흔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하였다. 하지만 기도로써 준비하고 나아가면 

서 점점 그 두려움들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셨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알려주 

셨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다. 겸손하게 나를 더 낮추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셨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정말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 

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 

도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가왔다. 그들은 정말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주님을 잘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전 세계에 많은 영흔들이 이 

렇게 주님을 잘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흔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또 그 영흔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한번 체험하게 하 

셨다 

나는 평소에 선교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 

했다. 그러나 내가 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내가 무엇이라고 하 

나님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세워주셨는지 ， 사명을 어떻 

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 등을 생각하며 선교는 내 생각으로 하는 것 

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오직 성령님이 나를 도구로 사 

용하기 위해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었다. 앞으로도 주님이 주신 사명 

감으로 죽어가는 영흔들을 살리는 자리에 서고 싶다 강혜원(고등부) 

"그렇께 하때 마셔l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편견과 오랫동안 뿌리박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나또한 이번 선교를 떠나기 전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태어나면 

서부터 교육받고 생활하던 사고와 종교관을 언어도 통하지 않고 잘 알지도 못 

하는 이방인이 단 며칠동안 복음을 전한다고해서 그들이 과연 받아들일까7 라 

는 회의가 들었고 마치 ‘달갈로 바위를 치듯 무모한 일이 아닐까? 라는 부정 

적인 생각이 순간순간들곤하였다. 

하지만 선교지에 도착하여 사역에 임했을 때 이번 사역은 우리가 동F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동안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느찔 수 있었다. 매일매일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하셔서 팀원 
들의 마음에 때로는 도전을 때로는 희망과 기쁨을 주시기도 하셨다. 

선교 둘햇날 사역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매우 끔직하고 안 
타까운 광경을 목격했다. 종교행사의 하나로 20살도 되지 않아 보이는 청년들 

이 양쪽 볼에 둥근 구멍을 뚫어 2미터 정도되는 철근을 %뇨쪽으로 관통한 채 힘 
겹게 걸어가고 있었고，그 뒤에는등을뚫어 쇠갈고리를끼워서 자동차를끌고 
청년들이 수도없이 줄을 지어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런 고행을 
통해 구원을 받고 다음 생애의 더 나은 환생을 소망하고 있었다. 우리들은 매 
우 안타까워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 

면 구원을 얻는답니다 ” 고행과 수련을 통해 구원에 이르려는 이 무리들이 하 
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게 보일까? 우리가 간 선교지의 인구는 
10억 2천인데 기독교인은 채 1%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나머지 99%의 영흔들 

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갑자기 그들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생겼고 하 
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 뜻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다. 
그 광경을 목격한 후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비가 억수로 내려도 개의치 않 
고， 해가뜨겁게 내리찍는날에도 힘을다해 ，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 
르는 길임을 증거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 
셨다. 도무지 받아들일 것 같지 않던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구주 
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입 에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이십니다” 라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설교를 통해 늘 들었지만 내가 죽어야 팀이 살고 내가 부인되고 깨져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시간들이었다. 일꾼으로 

불러 나를 사용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 윤숙희 (집사.12교귀 

몸도 맘도 연약하나 J.H 힘 받01 나섰던 선교 

정년이 지나 조용히 은퇴 생활을하고 있는우리 장로들에게 불현듯어느날주님 

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라는 찬송을 부르며 우리 은퇴장로들은 다시 한번 “몽 

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복음을) 전하기” 로 뭇을 모으고，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7박 8일간의 단기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들도다른선교팀과똑같이 2주간의 CMTC 교육을거쳤으며， 4월부터 매 

주 받은 언어훈련은 어린아이마냥 즐겁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번 이상의 기도 모임 중， 2번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으 

면서 , 집중적이고도 간절한 기도로 주님의 은혜와 선교사역의 완수를 위해 간구하였 

습니다. 이미 우리들보다 먼저 선교지에 다녀온 다른 팀들로부터 사전지식과 정보를 

얻으면서 착실하게 준비를 쌓아 왔지만， 그래도 역시 불안과 두려웅을 완전히 떨쳐 

버리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우선 팀 구성에서부터 걱정이었습니다. 최연소 만70세부터 80세까지이니 무슨 힘 

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기간 중 한 사람의 환자나 낙오자도 발생하 

지 않았다는 것은놀라운하나님의 은혜요돌보심이기에 모두가주님께 감사와 영광 

을 돌립니다. 다음으로는 언어 훈련의 부족이었습니다 4개월정도 언어 훈련을 쌓아 

서 현지어로 겨우 1 ， 2개의 찬송가를 외워서 부를 만큼 되었는데 불과 한달도 안 남은 

시기에 갑작스럽게 선교지를 바꾸게 되어 봅시 당황스럽고 염려가 되었으나 이것도 

역시 기우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변경된 사역지에 가서 그곳 원주민 앞에 

서 다같이 찬송가 411장을 부를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현지사정입니다. 10월까지는 우기라 하여 우의는 물론 우산도 준비하 

였으나， 더위만 극심하였지 단 한번도 비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역 첫날인 

화요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라고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때 억수 같은 비가 쏟 

아져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분을 맛보았으며， 현지 사역을 다 마친 다음주 월요일 
저녁， 다시금 억수 같은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기쁨(눈물)으로 단을 

거두시게 하는 은혜를 새삼 느끼면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만난 수많은 영흔들， 축호전도할 때 앉으라고 권하며 냉수를 대접해 주던 

순박하고 때묻지 않은 심령들， 영어를 조금 안다면서 자기이름과 나이를 대가며 전 
도지를 끝까지 읽어 내려가는 갈급한 심령들，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여 60명씩， 70 

명씩 되는 무리 앞에서 현지인 통역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우리 장로들을 초롱초롱 

한 눈망울로 바라보던 순수한 어린 심령들을 바라보면서 ，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 

이 적음을 한탄하신 주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개월 전에 현지에 파송된 2명의 자매 선교사와， 우리와 같은 항공편 
으로 추가 파송된 또다른 2명의 대학생 선교사들이 시종 우리와 함께 선교에 동역해 

줌으로써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여겨 
져 기뽑니다 이들을 현지에 남겨두고 떠나오자니， 어린 자식을 멀리 이국땅에 떼어 

놓고 오는 부모의 심정 ,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들 자매 선교사를 위한 교회 차원의 

기도와 지원을 이 자리를 통해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선교사역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전적으로 주님 

의 뭇이었으며 ， 하나님 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심이었고， 충현의 

온성도의 기도와격려의 결과였음을솔직히 고백합니다. 또한， 무 

엇보다도 우리 은퇴장로 자신들이 더 많이 은혜를 받았고 신앙의 

성숙을가져오게 한선교여행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 주님을 찬양합니다. 

훌 지난주에도작안 섣교팀 “또한 우리흥 우l하여 11도하퇴 

하나닝이 전도항 문흥 우리에께 영어 주사 

그리스도의 닝1빙용 Dið~께 하시 11룡 구하a~n 

(콩 4: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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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확교 

흩뿔훌훌훨. 에쑤 는l 께 

에4는l， 응l자7때/ 온 박ðf슬l 때 많이 아프겁지요? 우리의 좌 때문에 죽으시 

고 우리를 살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를 하고 와/Of요 . 전도는 하 

나는l이 1f삐아시니까요. 그라고 에쑤는I 이야기도 듣고 1}Of요. 에수는l이랑 올고 

강l고 익l사도 아고 갚l어요 . 저도 아느 Lt라이~ 1t고 /\1어요. 아들나라에슨 에수는l도 2 , - rr 

gl고 또 죽음도 없고 싸웅도 없고 아픈 갯도 없으니까요 . LH 1t 쑤줄 할때 “에수는l 

만나1ff ðH주시/요 ’라고 어머니랑 1f도했는데 에쑤는I이 “4울 잘 하고 즙l으로 빨리 

와라’라고 했Of요. 또 예수는l흘 만나고 짚어요 . 그러니까 빨리 와 주세요 . 내1t 저 

으에느 차，]l대가 아니q，1느데 어머니께 하고 /\1다고 of째서 서ÆH니께 마쓰드리고 ‘:J '" 'M L ,- rr ,- 2 " , L 0 0 " 20 

찬앙대흘 때요 . 왜냐면， 하나는l이 1f뻐 하시니까요 . 그리고 우 

리 1t.족 다 찬gt대라서 종아요. 에4 는I， 내1t 절l 종아하 

는 찬승은 94장 “에수딛은 누듀~/ìt ’에요. 찬gt대를 

아니71t 찬송가를 많이 맡게 되Of서 종 Ot.요 . 얘r~ 는l 

오길I 때까지 헝아랑 ....... t이종게 지내고 에배도 잘 드리 

고 에수는l 만 맏는 사름때Pff ~.，도도 하고 앙킹잭도 gl 

고 죄도 짓지 않}을 1f'요 . 예수는I ....... t릉빼요 . 

이재원(유치부) 

호!개의 고1액 

부끄러운성쿄었습니다 

저는 정말 믿음이 부족하고 나태해서 선교를 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솔 
직히 선교를 가기로 결정했을 때는 선교를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많이 못해 

서 출발 당일에도 선교지 영흔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 
고 기도는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처음 노방전도를 시작했을 때 현지인들을 보고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언 
어도 부족하여서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또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 
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선교지에 온 목적을 문득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려 
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한심했습니다 그때부터 또다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 
고 잘 하려고 했지만 어찌나 잘 안 되고 마음이 제어가 안 되던지 나의 모습은 죄의 

본성을 따르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중 팀의 분위기도 안 좋아졌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기도를하지 않고준비되지 못해 하나님의 뜻대로움직이지 않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사역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고아원 사역을 했습니다. 그 고아원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밝고 명랑했고 저희들을 잘 맞아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영흔들이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일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부족한 언어와 찬양과 율동을 열심히 연습한 결과 그나 

마 그 영혼들에게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서 한국에 돌 
아가서도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족한 
사람들을 써주셨구나 생각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선교였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오직 복음만 들고 오직 성령충만함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이 사시는 선교를 하나님께서 바라셨을 댄데 아직도 많이 미성숙하고 
부족한 고등학생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고백합니다. 또 세상 
적인 것들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 
오 하나님 ，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뜻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또 믿지 않 
는 영흔들을 불쌍히 여기며 내가 받은 사랑을 저들에게도전하고자 송}는 마음을 갖 
고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무한한 사랑으로 피 흘 
려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윤용성(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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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가자신의 연약한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려 하자하나 

님께서는 모세가 지니고 다니던 평범한 지팡이를 통하여 그를 이스라엘의 지와로 

서 큰 힘을 발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과연 내 손에 

는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과 

연 이 내 손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아침 에 일어나 회사에 가는 중에서도， 수요예 

배 · 금요집회에 참여하는 중에서도， 청년1부 기도회에 있는 중에서도， 집에 돌아와 

잠에 들면서도 계속 내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였습니다. 

이전엔 

세상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는 부분이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 

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 
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 

리가 주의 것이로라" (롬 14:7-8) 그러나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모태신 

앙으로 태어나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자랐지만 저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노력하였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게 되었 

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나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님을 수단 

으로 사용하였고 그런 것으로 나를 포장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그것은 참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자신의 위 

치를 확보하는 것은 사회성에 있어서 당연한 논리라고 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인 

정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즐기고 그 안에서 인정받고 잘 살아간다 

고 생각했는데 항상 제 마음은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무엇인가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롬 5:21a). 저 역시 사망 안에서 곤두박질 치고 있었던 것이 었습 

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태에 빠진 저를 교회 공동체로 이끄셨습니다. 그 
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입니다. 방황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 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늘 주 

님은 제가 있는 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끄심으로 그분 안으로 돌아 
온 후로는 한쪽 마음이 항상 공허하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연약한 자를 찾아주셨고 능력 없는 제가 임원과 팀장과 
조장의 모습으로 지체들을 섭기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 
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후 12:9) . 
은혜입니다 제가 현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천국에 소망을 둔자로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상의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실족치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 
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앓이로라" (롬 5:3-4) . 

이러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던 제게 요즘 주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고 계십 
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 
를 쫓을 것이니라" (녹 9:23b). ‘내 십자가를 지도록 하라.’ 자기부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게 “그냥 내게 맡겨라 
내가 다 알아서 인도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λ마으 
‘- 0 L.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정확 
히는 모르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그날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 그의 
판단은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찾지 못할 것이로다" (롬 
11:33).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으로 답하고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
시작해봅니다 

박윤하 (청년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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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자 f걸교뭔 

l 하나님의부르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햄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 

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1절비. 당시만 해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논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 더욱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 땅을 보여주시지도 않으셨 

다. 단지 패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상홍에서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였다. 결국， 하나님께 

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위힘을 무릅쓰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라고 요청하고 계셨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요구를 우리에게 5낼깨 그렇다 사람들이 

흔히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기고 있는 돈과 명예， 지식과 권력， 교육과 기술 등에 대 

한집착과사랑에서 떠나오직 하나님과함께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지고 말씀하 

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으라고 요구하신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믿음으로 한걸음씩 걷고 있는가?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고 있는가? 

2. 아브라함의반응 
이브라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물론 그는 자신이 내딛는 믿음 

의 길이 시련과고난으로 71득차있음을일뱃을것이다 그의 가족들은그를 미쳤다 

고 나무라며 현재 사는 곳에 머물라고 압력을 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안팎에 가득한 

옹갖 반대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빌걸음을 

내딛었다. 사람들의 유혹을 무시한 채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 

뢰하였던 것이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단순하고도 진 

실한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는 반드시 

그기-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지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아야 할지니라” 

& 다음주일흔f송 

427장 “LH7f nHgI 7l쁘게” 

다음 주일 찬송 “내가 매일 기1l1l게” 는 요한복음 14장 16절 “…그가 또 다른 보 

혜사를 너회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는 말씀을 배경 

으로 작시되었다. 작시자 버펌 (H.B빼.1m 1879-1939) 목사는 17세 때부터 설교 

하기 시작한 소년 목사였으며 그때부터 영감을 받아 찬송을 썼다. 그는 나그네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찬송가를 작시 · 작곡하며 일생을 마쳤는데 그가 만 

든 유명한 찬송가가 많으나 우리 찬송가에 수록된 것은 그의 신앙의 대표적인 

결실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찬송가뿐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으로 기뻐하 

고 있다. 찬송시 하나 하나가 그의 신앙의 확인과 간증이다. 이러한 작시자의 마 

음과 같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자. 
(찬앙위원회) 

그리스도떼서 까자 추7 으l 1 n/제 도 g 보시느 L 꺼 λ 요 」 까사 。 여 L 야 1 하 L 1 〈f은 』 O】I 니다 그리스도의 

%따jf는 연약"/;1-고 늘 。「껏처껏。 l 부족한11 때문에 그리스도lHI서는 그 %따jf으l 핑요릉 

채워 주시 11 위해 자11 자신응 Lffo-l추십니다 여I수닝은 부황하신 후어l 베드료와 세 
자들이 지나치꺼I 약상하지 않도록 영마나 수외하썼던지요! 무덤을 장0 1-온 여인등응 
시궈서 치l영 떤서 세자듬어l꺼l 부황을 얄리셨던 w닭은(막 16:7) , 그들이 여l수닝을 배 

반했다는 초l잭갑으로 인해 영석 성처l흘 뀐고 있응응 0 1-셨 11 때문이었습니다 이랭듯 

주닝은 "0년l양을 그 팡료 요0 1- 풍어l 얀으시띠"(사 냐0: IIb) 부드렵게 인도하시는 목 

사。 l십니다 1%fff E/EHF 11f셔7r.슨 2/씌중에서 

(히 11:6). 오늘 우리는 올 한 해 우리가 누린 축복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 
을보내고 있다. 그러나한 걸음 더 나아가생각해보자. 올한해 우리는실싸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였는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과연 얼마나 되었는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 

는날로삼도록하자. 

3. 성취된약속과축복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01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믿음으로 따라만 

하면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약 

속쨌다(2절).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실하게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는 이삭과 야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유대민족의 조상 

이 되었던 것이다(롬 4:18-19). 이뿐만아니다. 하나님께서는디음과같이 더 놀라운 

약속도 주셨는데 그 약속도 성취되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떠절).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그를 축복 

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다 아브라함은 모든 자손이 축복을 받는 믿음의 원천이 되었다. 곧，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셨고 우리도 믿음으로 그 

에게 연결되어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4.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δ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싸 즉시 순종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 

도 하나님과 더불어 즉시 믿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 

르고 계신다. ‘그 뭇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히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엠 1:9.10).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의 축복을 받게 된다. 영생 

의 약속을 얻게 된다(요 3:1히 ‘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축복의 근원이 되고 하 

나님의 친구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물질 

적인 축복과 번영， 인간적인 욕망들을 떨쳐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오직 그분만 섬 

기고 믿음으로 그분만 따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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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도문 ............. ..... ..... .... . . .. .. ......... .. 다 같 이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합 니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590 김아람 19 청년1부 한세화(19) 26m 김선영 19 중퉁2부 양재웅(I) 

2591 이창화 6 장년1부 유동호(3) 2608 오상만 15 청년2부 이경현(1 1) 

2592 홍혜화 > 소망부 홍성순(5) 2609 김정환 3 청년2부 

2593 이지영 14 청년2부 권향임(19) 2610 원해자 9 장년1부 김정근(5) 

2594 한형근 19 청년1부 정종철(10) 2611 박효근 19 대학부 유금열(7) 

2595 장인규 19 청년2부 박재현(18) 2612 이o브 ，」느 !.. 8 청년2부 정경진(4) 

2596 이영석 19 고둥부 예정호(12) 2613 김지혜 19 청년l부 최영호(2) 

2597 이혜진 19 대학부 유복심 (2) 2614 박연숙 13 청년2부 김단용(14) 

2598 정찬희 19 청년1부 이계인(2) 2615 김현옥 12 청년2부 유병열(12) 

2599 가경잔 19 • ïLτcT닙 최종순(3) 2616 최경숙 5 장년3부 

2600 홍숭우 19 청년1부 한만교(18) 2617 키u여 。끽'õ' 5 장년3부 

2601 김효선 12 청년2부 윤희순(9) 2618 김현정 9 장년2부 박영숙(9) 

2602 김영진 19 청년1부 최흥섭(15) 2619 임성자 9 장년1부 김소선(9) 

2603 김경상 13 청년2부 윤희순(9) 2620 정우선 19 청년2부 이융자(8) 

2ω4 유융숙 16 장년2부 한동열(16) 2621 양성훈 19 청년1부 

2605 이진숙 13 청년1부 권요셉(13) 2622 이항배 14 청년2부 이혁(14) 

2606 팝큐 19 . 외선부 2623 정윤미 19 고퉁부 

짧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본당 200.호 새가족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짧 



저1 804호 주낀흥현 

illl 쇼석 

윌펄 충현 71도으l 창 
+10월 1일부터 수요 2부 예배， 금요집회 시간변경 
오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로 변경 ， 이번 주 금요일(1 0월 1 일)부터 적용 

협기7f 묻남에 따èf 10월 1일부터 ‘수요2부 예배’와 금요집회’ 시작 시간이 오후 7시로 변경됩니다 o덜러 충 

현기도원의 금요절야 시작 시간도 오후 11시에서 오후 10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임 

뎌j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 

로 성령의 도구로만 λ}용하시며， 말씀을 증 
거하실 때마다십7.}가복음만전하는통로가 

되거l 하소서. 

a 영원 전부터 감추어 왔던 십자가 복음의 비 
밀이 예배 때마다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ó1 천국복음을확신하며 
그복음을자랑하게하소서. 

댈 충현교회의단기선교사역을통해 복음을들 
은모든시람들이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빨까며 은혜 안에서 자라게 히소 
서 

a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밝다 삶 속에서 이 
웃에게 복음을진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거1 히소서. 

딩 모든새가족들이 물과성령으로거듭나케하 

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 
서자라게하소서. 

딩 후반기 주간성경공부， 교사양성부， 찬%때원 
양성부， 전도대원훈련， 남녀구역장 영성훈련 
을통하여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확신하며 

전히는천국일문들이 많이 성장하게 히소서. 

+ 1증언교회 찬송가3집l 제작 

충현교회 찬송가 3집’0 1 테이프와 CD로 제작되어 사무국에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3집은 ’전국과 소밍’이 

라는 타이틀 아래 천국과 관련 있는 열여닮 곡의 주옥같은 찬송가를 담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천국 복음’ 

을 듣고 배우면서 온 교회가 전국에 대한 소밍을 새롭게 키워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제작된 이번 3집은 우리로 

하여금 전국의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할 것이며， 더욱 굳센 믿음으로 천성을 항해 Lf0f7 f도록 힘과 위로 

를 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국에 대한 소앙의 찬송이 충현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늘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 

랍니다. 

워E 0큰| 주일 예배 (장로) 찬앙 여1배 수요예배 

II m W V (딴집사) II 
선상수 김의철 노광헌 남선우 이창호 강진택 오화자 이창호 

10 10 진홍용 0]병학 0]갑재 정운석 김종구 김연근 서경자 임선영 
17 한송규 전홍렬 어D 링 E서 o 최무길 이종석 문효식 어수덕 전옥순 

24 김환기 황영일 안동현 안종욱 박홍규 기디여 úTι 왕덕자 김숙자 

31 7디! 여 úTλ 고제승 0]정우 정태두 강철형 강희창 버딘그Dλι 정정자 

1 0월 주일 및 수요 여|배 기도 담당 

열셰 

호
 」

켜
 
E 

1 김기덕 성도 김홍일 성도의 장모， 박계인 집 

사의 모친， 17교구 매송구역/ 1 7일 별세 ， 20일 
장례 

2 박문흥 씨 박융소 성도의 부친， 최난영 집사 
의 시부， 2교구 논현3구역/ 19일 별세 ， 21일 

장례 
3 이정근 타교집사 김효실 권사의 남편， 3교구 

진달래2구역/ 이동훈 성도의 부친， 1 3교구/ 
20일 별세 ， 22일 장례 

1 이원섭군 (이판수씨 ， 이상희씨의아들， 19교 

구)와 유혜렁 앙 (윤정근 씨， 정순경 집사의 
딸， 5교구) / 10월 2일(토) 13:00 대구 알려앙 
스웨딩흘 4충 다이아몬드흘 

2. 신성수 군 (신병호 집사， 이옥자 집사의 아들， 
12교구)와 이혜진 앙 (이정언씨 ， 김계순씨의 
딸)/10월 2일(토) 14:00 장충동 장충교회(3호 
선 동대입구역 3，4번 출구) ~ 02-2279-9331 ,4 

·1m넨I캔입E흩폐l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27(월) 

설교자/기도자 | 김 성관/정운석 
3(주일) 

훈/이옥주 

2(토) 

이재영/홍순애 

1 (금) 

이 경준/정원근 

30(목) 

조규호/김성호 

29(수) 

이성진/강태영 

28(화) 

윤수일/조증덕 장 

날짜 여|배 예배 전찬양 사회 기도 설교 

9/29 수요 I 정현민 이경애 그리스도는 승천하시었다(행 1:9-11) 김성관 목사 

9/29 수요 11 이창수 김영미 요나의 표적 밖에는(마 }2:38-45) 윤수일 목사 

10/1 금요집회 9교구/소프라노 이은주/테너 공병식/여교역자중창단 김영훈 김성관목사 

10/3 주일 l 정충신 신상수 하나님께 나아가자(히 10:22) 안치원 목사 

10/3 주일 11 내 진정 사모.'Õ~는외/소프라노 김희숙(임o}누엘 찬양대 솔로안트) 임현덕 김의철 하나님께 나아가자(히 10:22) 류병희 목사 

10/3 주일 m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외/소프라노 01하냐(웰루야판때 솔로01스퇴 이종대 노광헌 하나님께 나아가자(히 10:22) 김성관 목사 

10/3 주일 W 구주와 함께 나죽었으니 외/테너 공병식(야엔진양대 솔로이스트) 이성진 남선우 하나님께 나아가자(히 10:22) 김익환목사 

10/3 주일 V 주 예수대문밖에 외/표라노김희연(벤엘찬양대 솔로이똥) 최종철 이창호 하나님께 나아가자(히 10’22) 김용덕 목사 

10/3 주일찬양 안창덕 강진택 신앙인 미가야(왕상 22: 13-14) 김성관 목사 

예배담당 안내 (9/29- 10/3) 

박인기 류병희 이종철 
어H따부 4교구 신교위원회 

김교성 안창덕 나광영 
1찍구 대학부구 11교구 

고광환 위건량 김익환 
1교구 새기즉S팩1부 13교구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중등9부 중등1부 1뻐구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초등부 중등3부 5교구 

이재영 이경준 이창수 
10.교구 15.교구 고등부 

황진섭 정성영 

[ 성·기·는· 분·률 I 

김연식 
17교구 

한영준 
12교구 

안태순 
8교구 

• 남전도사 송요한 (외선뷔 

윤인숙 
3교구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소망부 교구위원회 

김영훈 여국근 
9교구 2교구 

정진호 김용덕 
7고구 칭년1부 

장 훈 임현덕 
소년부 17교구 

안치원 이태복 
유년부 편집국 

조규호 최성규 
14교구 16교구 

김준희 윤수일 
8쿄구 6교구 

. 우|임목사 김성관 

이병학 
법인운영위원 

정운석 
8교구징 

최무길 
깅째원 

남선우 
법인운영위원 

김종구 
종현과원깅 

오진국 
얘배위원 

노광헌 
딩회서기 

이 훈 
진앙위원징 

조인제 
옹째원 

김은호 
교구위원징 

강모용 
g번2부징 

문홍구 
몽써원 

· 시무장로 

김의철 
기획위원 

엄필성 
재3교왜원장 

김영길 
봉써원징 

기도원안내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자o -λ‘-
오전 7:00 본당 

11 오전 9 :00 본당 

주일예배 
m 오전 11: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rv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얘)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찬앙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J[ 오후 7:3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 여전도사 

정연희 신동자 
9교구 4교구 

안종욱 
째징위원 

김구형 
재2교육위원징 

정태두 
전도위원 

0 1처 o 
l ' öT 
칭년2부징 

김환기 
9교구장 

이종석 
기획위원냉 

김단용 황영일 한송규 김영수 
14.교구징 교육훈련부원g 신흔7씹부징 11교구징 

원웅철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쩨1교웹원징 딩회부시기 뺨맨부장 소밍부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17교구징 O뺀짧때징 새샘뽑1부징 1떠구징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배춘식 
기백핸~I!I~새7f족뽑2부장 때H때부정 13교구장 

전홍렬 
예배위원징 

김광남 
깅째원징 

진흥용 
행정위원장 

차신득 
빨루때웹g 

이갑재 
15.교구징 

이창호 
전도위원징 

임무천 
긴축위원징 

김정연 
2교구 

김영순 
1교구 

류진희 
19.교구 

전은희 
18교구 

이복순 
19.교구 

김말자 
5교구 

최문실 
11교구 

김정희 
14교구 

이옥주 
6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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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애 
10.교구 

조옥자 
1교구 

김정자 
15 구 

한성임 
13교구 

김영달 
A땀국영 

박철구 
진도위원 

김영은 
뺑징위원 

노영한 
3교구징 

강철형 
18교구징 

최지윤 
g엔1부징 

고제송 
선교위원 

이실호 박찬섭 
새펙똥부징 제1교육위원 

신상수 
때배부징 

정청길 
예배위원 

구 분 시 간 xC>‘ ~ 구 분 시 간 장 -끼ι、 

l 오전 900 
교육관 1 10호 

갱 년 2 부 오후 1 2' 1 0 교육관 50 1호 
영아부 11 오전 11 :00 

장 년 1 부 오후 1 2:30 교육관 507호 
유아부 오전1 0: 50 교육관 20 1호 

장 년 2 부 오후1 2:30 교육관 407호 
유치부 오전10:50 제2교육관 l충 

장 년 3 부 오후12:30 교육관 307호 
유년부 오전10:30 교육관 307호 소앙부 오후1 2: 1 5 갈릴리훌 
소;τt:fH 오전10 :30 교육관 407호 신혼가정부 오후 1 2 : 1 5 교육관 204 ， 205호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사랑 부 오전 11 :00 복지관지하1충 

중퉁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에바다부 오션었뻐학생b오후 l뻐성인) 교육관207호 
τzτc ‘ι lf- 오전 9:00 교육관 40 1호 탁아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102호 

중 퉁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새가족양육부 l 오전 9: 15 11 오후 1 2 : 1 5 갈릴라흘， 베다니훌 

고퉁부 오전 9:30 치12교육관 4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107호 

대학부 토， 오후 4:00 제2교육관 4충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청년 1 부 정오， 12:00 제 2교육관 4충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벤 훌 

· 전임지휘자 서준성 · 찬양감독 강임구 

l 전임독창자 김소연 

• 협력선교사 허요셉 (01집퇴 

윤석민 
실로잉않때징 

함철주 
A엠부징 

김승곤 
틱이부징 

장철환 
진도위원 

안석현 
5교댐 

안수집시부부 찬앙연습 
일시 26일(오늘) 15:30-16:30 
징소 ·교육관 307호 

2. 안수집시회월례회 
일시 10월 3일(다음주일) 15:30 
장소 ’교육관 301호 

3. 경칠전도호| 월례회 
일시 10월 8일(금) 17‘30 
집소 본당 112호 

이달옥 
째정위원 

정선현 
기획위원 

오전 11시에드러는주일 미부예배는영어，중국어，일본어 및수화로， 

오후 1시에 드러는 주일 끼부 예배는 스리링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1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동시 통역됩니다 
Simuttaneous translations in Engli잉1 ， αlinese， Japanese and Sign 벼1Quage are avai1ab1e at the 티잉'enO'c1∞kW，αship 앓이iæ， 

andSn 벼1때n ， Chinese, Mα맹olm， Russian, Hindi, and Indonesm are 왜soavaJ녕ble at the One 0’ CI∞k Worship Serviæ. 


